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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을 구명하고, 각 
요인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5-9
차 연도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종속변인이 이분형 변인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장생활 경험이 있을수록, 취업을 통해 기대하는 
최소임금이 낮을수록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높인다. 반면에 직업의 사회적 인정을 
선호할수록, 육체노동을 기피할수록, 학력의 적합을 선호할수록, 정규직 및 사무직 
등 직업의 외형적 가치를 선호할수록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낮춘다. 이 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향후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중소기
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근무여건, 부족한 경력개발제도 등을 개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작지만 비전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개와 홍보가 필
요하다. 셋째, 대학에서 학생의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진로개발역량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들이 건전한 직업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진로지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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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2013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가 341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
며, 근로자 수는 1,342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7.5%를 차지하며, 생산액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의 47.6%를 차지한다(중소기업청, 2015). 
하지만 청년 고용과 관련한 통계 수치는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수치와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들의 고용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거 충원하지 못
하여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5년 1분기의 청년 실업률은 
10.9%가 되는데,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원은 7만여 명으로 전체 기업의 미충원율의 
9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5). 이는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시장
에서 인력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열악한 상황임을 보여
주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 채용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 조
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낮은 급여수준(58.2%), 사회의 부정
적 시각(15.4%), 낮은 복리후생(10.9%), 성장비전 부재(10.4%) 등을 꼽았다(중소기
업연구원, 2014). 하지만, 실제로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만, 중소기업에 대한 시각이나 성장 가능성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인식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규모가 작아도 세계적 기술력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하는 중소기업
이 다수 있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비해 근무조건과 작업환경이 사례
도 상당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우선은 대기업에 비해서 후순
위로 두거나 가급적이면 후보 중에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청년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 결정요인(장현진) 35
들의 중소기업 기피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굳
어진 외형적 가치를 선호하는 직업 가치관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문제를 주제로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중소기업에 대
한 정책이나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양정승 외, 2013; 김영생 외, 2013; 최영기 외, 
2012)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중소기업 취업을 다룬 연구(박재민 외, 2011; 이윤재, 
2011)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의향․기피를 다룬 연구들(김태인 외, 2010; 박영철 외, 
1993; 유지현, 2009; 하규수, 2011)도 이루어졌지만, 대체로 제도나 중소기업의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청 등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업 장려금,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이 이
루어져 왔다. 최근 정책적으로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창조형 중소기업 창출 등 각종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중소기업청,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나 취
업준비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나 취업률은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는 관점에서 청소년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또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
인 분석을 통해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의 연구가 중소기업 자체의 여
건개선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청년들의 이전 교육훈련 경험, 선호하는 직
업 및 직장에 대한 성향, 직업에 대한 가치관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중소기업 취업 의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밝혀진 
사항들을 토대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
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데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결정하는 변인 가운데 청
년들의 인구통계특성, 교육 및 직업 경험, 진로심리특성, 취업선호성향, 소득, 학교 진로
정보지원 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 목적을 구명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 이와 관련된 요인들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각 결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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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향후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높이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3.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청년층으로 설정되었지만, 사용된 패널 자료는 제1차 연도
(2004년)에 중학교 3학년 2,000명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시작하여 제9차 연도(2012
년)까지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모든 청년층을 대변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
을 수 있다. 또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결정하는 변인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변인을 함께 다루는 것이 좋지만, 패널 자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항
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주로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들
의 인구통계특성, 교육 및 직업 경험, 진로심리특성, 취업선호성향(직업가치관), 소득, 
학교 정보지원 변인에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패널 조사 자료의 특성상 본래 변인의 개념
을 직접 도구화하여 측정한 것이 아니라 변인의 개념에 부합하는 문항들을 조합하여 개
념화를 통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변인의 명확한 속성을 담아내는 것에는 다
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1. 중소기업 취업 의향 관련 이론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론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 연구의 설계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진로의사결정 이론, 소비자의사결정 이론, 동기
이론 등을 연관하여 볼 수 있다. 
진로의사결정(career decision making)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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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특성, 경험, 소득, 학교 진로정보 지원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진로발달 및 
선택은 의사결정 과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김병숙․전종남, 2004; Chartrand & 
Camp, 1991; 장현진․이지혜, 2012 재인용). 이 이론에 따르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
업 결정이 진로 의사결정의 하나이며, 이 과정에 개인의 특성, 경험, 소득,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진로정보 지원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의 행동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하는 일
종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서성한, 2005). 소비자 행동의 대표적 모델 가운데 
하나인 엥겔(J. F. Engel)의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인식, 정보 
탐색, 구매 전 대체 대안 평가, 구매, 구매 후 평가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Engel & 
Blackwell, 1982).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은 취업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데, 
취업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고 취업 정보를 탐색하며, 대안을 비교하는 과정은 일련의 의
사결정 과정이며, 이 과정에 내․외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동기, 개성, 학력, 지식, 가치관, 나이, 성별 등이 있으며, 외적 요인으로는 사회
경제적 상황, 소득 수준, 문화, 소속 집단 등이 있다(유지현, 2009). 이러한 취업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의사결정 과정에도 중요하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다. 
동기(motive)란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활성화된 
상태 또는 인간의 내적인 긴장 상태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추진력으로 
정의된다(서성한, 2005; 김동기 외, 2001). 동기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된다. 동기 이론을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인간의 
동기나 욕구는 다양하고 사람마다 서로 다른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취업 상황에서 
개인이 어떤 취업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취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다른지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의향을 가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중소기업 취업 의향 관련 선행연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혹은 취업 의향에 관해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한 변인 군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어떤 요
인이 관련이 있고, 또 어떤 영향이나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구통계특성 변인 가운데 성별, 나이, 학년, 혼인 여부 등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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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취업의향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가족 부양에 대
한 부담이 적어서 취업률이 낮다(O’Higgins, 2001). 성별은 취업 및 취업 성향에 대한 
연구에서 기본적인 변인으로 늘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증 연구 결과는 김태인 
외(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임병인 
외(2013)의 연구에서는 여자일수록 취업 확률을 제고하는 등 연구에 따라 그 결과가 달
랐다. 학력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우영, 2003; 
Bratberg & Lilsen, 1998). 결혼을 한 여성은 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낮았다(김안국, 2003).
개인의 교육이나 직업 경험은 취업 및 취업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 직업훈련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강순희․박성재, 2003)가 있으나, 최종학력 수준과 졸업 
시기 등에 따라서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연구(김미란, 2003; 이상은, 2005)도 있다. 하
규수(2011)의 연구에서는 창업교육 경험이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설
계하였으나,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격증은 취업률을 높인다는 
연구(김우영, 2003; 이동임․김덕기, 2001)가 있지만, 영향이 없다는 연구(이기종․김
은주, 2006)도 있는 등 연구에 따라 그 결과가 달랐다. 김태인 외(2010)의 실증연구에
서는 학점, 인턴십 경험, 어학연수 경험, 자격증, 제2외국어 학습 등은 중소기업 취업 의
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경제상식에 대한 관심도는 정적인 영향, 공인영어시험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황여정․백병부(2008)의 4년제 대졸자 연구에 의하면 자격증, 
재학 중 근무경험, 취업목표의 설정 여부, 어학연수 등 교육이나 직업적 경험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인의 진로 의식이나 심리 특성도 중소기업 취업 의향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 건전한 
진로 및 직업의식이 갖추어진 사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것 자체로 편견이나 고정관념
을 갖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피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회사의 
여건이나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 또한, 혁신적이거나 도전정신이 있고 위험을 감수
하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중소기업이 다소 고용 불안정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미래 전
망이나 가치를 보고 괜찮은 회사인가를 보고 선택한다. 이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는 거
의 없지만, 하규수 외(2010)의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을 포함
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개인의 진로 의식이나 심리 특성 변인들은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로 고려하는데 충분한 단초를 제공한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업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는 일종의 취업처 혹은 직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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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호 경향을 나타내며, 이는 개인의 취업․직업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규수(2011)의 연구에서도 취업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과 중소기업 
취업 의향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기업의 명성을 추구하거나 사회적인 인정을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일수록 중소기업 취업 의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년들
이 그 동안 사회화를 통해 형성해온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가치관은 중소기업 취업 의향
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의 소득 변인도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재민(2010)의 연
구에 따르면 개인 소득이 낮으면 대기업 일자리보다 중소기업에 먼저 취업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개인의 경우 단기간 내 취업해야 할 필요
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1. 분석 대상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 가운데 2004년 당시 
중학교 코호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9차 연도(2012년)까지 데이터가 공개된 상
황에서 중학생 코호트의 경우 대부분 2∼4년제 전문대학 및 4∼6년제 대학교에 재학하
고 있는 취업준비자이거나 혹은 졸업 후 미취업자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의
향과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고등학생 코호트의 
경우 제9차 연도에 취업한 인원이 상당 수 있었고 연령대도 더 높기 때문에 중학교 코호
트와 함께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중학생 코호트 중
에서도 제9차 연도 시점에 대학원 재학생, 대학원 졸업자, 그리고 이미 기업체에 취업한 
사람의 경우 이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대학원재
학생, 대학원졸업자 및 취업자(재직자)는 내․외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취업을 바라
보는 시각 자체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범위는 주로 9차 연도(2012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지만, 
일부 변인에 대해서는 제5∼9차 연도까지 자료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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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및 변수처리(코딩방법)
종속
변수
중소기업 취업 의향
[F8Y13006] “중소기업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 
있음=1, 없음=0
독립
변수
인구
통계
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학력 [F8Y02001] “최종 학력” 고교중퇴=1~대학교졸업=8
혼인여부 [F8Y08025] “자신의 혼인 상태” 기혼=1, 미혼=0
교육 
및 
직업 
경험
취업․창업교육
경험
[F8Y10047] “정규수업 외에 취업이나 창업,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예=1, 아니오=0
직장생활경험
[F8Y07001] “지난 1년간 일자리 경험(교내 아르바이트 
제외)” 있음=1, 없음=0 (지난 4차년도 자료 통합)
진로
심리
특성
적극성
[F8Y14004] [F8Y014005] “대화를 먼저 시작함, 시선집중
을 꺼리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
진취성
[F8Y14020] [F8Y014023] “계획한 것을 실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됨”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
진로의식성숙
[F8Y15005] ~ [F8Y015010]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삶에서 중요한 것, 의사결정력, 계획수행력, 자존감 아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취업
선호
성향
(직업 
가치관)
취업최소임금
[F8Y13001] “월급이 최소 ◌◌만원 이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사회인정선호
[F8Y13005]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직장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예=1, 아니오=0
육체노동기피 [F8Y13009]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면, 일부 독립변인은 과거의 경험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문항의 경우 9차 연
도 데이터에서는 응답 결측을 보였지만 이전 1∼4년의 자료에서는 자료가 조사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결측치를 줄일 수 있어 이전 자료까지 활용하였다.
2. 변수 설명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반응변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의향이었으며, 이는 본래의 응답을 취업 의향이 있음=1, 없음=0으로 재코딩하여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 독립변수들은 
그 속성에 따라서 인구통계특성, 교육 및 직업경험, 진로심리특성, 취업선호성향(직업가
치관), 소득, 학교(대학) 지원 변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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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아니오=0
학력적합선호
[F8Y13010] “나의 학벌이나 학력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은 하고 싶지 않다” 예=1, 아니오=0
전공일치선호
[F8Y13011] “나의 전공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예=1, 아니오=0
정규직선호
[F8Y13012] “나는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예=1, 아니오=0
사무직선호
[F8Y13013] “나는 사무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예=1, 아니오=0
개인
소득
월평균소득
[F8Y08046] “지난 1년간 본인(배우자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만원이다”
학교
지원
진로정보지원
[F8Y01087] “대학에서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인구통계특성’으로는 성별, 혼인여부, 학력, ‘교육 및 직업(일) 경험’으로는 취업·창업
교육훈련 경험, 직장생활 경험, ‘진로심리특성’으로는 적극성, 진취성, 진로의식성숙, ‘취
업선호성향(직업 가치관)’으로는 최소기대임금, 사회인정선호, 육체노동기피, 학력적합
선호, 전공일치선호, 정규직선호, 사무직선호, ‘개인소득’으로는 월평균 소득, ‘학교(대
학) 지원’ 요인으로는 진로 정보 지원의 적절성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 모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및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을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가 활용되었으며,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을 구명하기 위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다. 이는 종속
변수가 중소기업 취업의향 여부(있음=1, 없음=0)와 같은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s)일 때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 물론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인에 대한 분석은 다
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지만,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고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는 모델이다(박광배, 2008; 서혜선 외, 2009; 홍세희, 
2008). 이 연구에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인구통계특성, 
교육 및 직업경험, 진로심리특성, 취업선호성향, 개인소득 및 학교지원 변인들을 독립변
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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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은 Windows SPSS 21.0이 활용되었다. 모든 추리통계에 있어서 유의미성
은 alpha=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alpha=0.1 및 alpha 
=0.01 수준에서도 해석하였다.
Ⅳ. 분석 결과 및 해석
1. 표본의 특성 및 기술통계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총 표본 수는 1,863명의 청년들이었으며, 변인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통해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들 가운데 중소기업에 취업 의향이 있는 사람은 1,578명(84.7%)으로 다수였지
만,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사람도 285명(15.3%)으로 상당 수 있었다. 
인구통계특성 변인을 보면, 성별은 남자 876명, 여자 987명으로 여자가 더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하(중퇴 포함) 325명(17.5%), 2∼4년제 전문대졸(재학 포함) 553명
(29.8%), 4∼6년제 대학교졸(재학 포함)로 979명(52.7%)으로 대학교졸(재학)이 가
장 많았다. 혼인 여부는 기혼자가 39명(2.1%)로 미혼자 1,824명(97.9%)에 비해 매우 
적었다.
교육 및 직업경험을 보면, 과거에 취업․창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207명(11.1%), 그렇지 않은 청년이 1,656명(88.9%)으로 대체로 취업․창업교육훈
련 경험이 많지는 않았다. 직장생활경험은 5∼9차 연도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집계하였
으며, 이전에 직장생활(교내 아르바이트 제외)을 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1,484명
(79.7%), 그렇지 않은 사람이 379명(20.3%)으로 교외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라도 
일부의 직업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더 많았다.
진로심리특성을 살펴보면, 남들과 대화를 먼저 시작하거나, 남의 시선집중에도 꺼려하
지 않는 성향을 의미하는 적극성은 2.71점(4점 만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계획한 것을 실천하거나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진
취성은 2.68점(4점 만점)으로 적극성보다는 다소 낮지만 보통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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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사례수 항목구분 빈도 비율(%) 비고
종속
변인
중소기업 취업 의향 1,863
있음 1,578 84.7
-
없음 285 15.3
독립
변인
인구통
계특성
성별 1,863
남자 876 47.0
-
여자 987 53.0
학력 1,863
고졸이하 325 17.5
-전문대졸 553 29.8
대학교졸 979 52.7
혼인여부 1,826
예 39 2.1
-
아니오 1,824 97.9
교육 및 
직업 
취업창업교육
훈련
1,863 있음 207 11.1 -
<표 2> 분석 변인의 기술통계
다. 아울러 자신이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정도, 그
리고 어떤 일에 대한 의사결정 및 계획에 대한 수행력, 자존감 등을 진로의식성숙도로 보
았는데, 3.69점(5점 만점)으로 보통 보다는 높다고 인식하였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취업선호성향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월급 
194.5만원 이상이면 취업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장에만 취업하겠
다는 응답이 1,263명(67.8%), 그렇지 않은 사람이 600명(32.2%)로 사회인정을 추구
하는 사람이 많았다.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직장에는 취업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775명
(41.6%), 그렇지 않은 사람 1,088명(58.4%)이었다. 자신의 학력에 적합한 직업이 아
니면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854명(45.8%)로 그렇지 않은 사람 1,009명(54.2%)과 비
슷한 수준이었다.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으면 취업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631명
(33.9%), 그렇지 않은 사람이 1,232명(66.1%)으로 다수가 전공과 관계없이도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1,213명(65.1%), 
그렇지 않은 사람은 650명(34.9%)으로 정규직에만 취업하려는 사람이 더 많았다. 반면
에 사무직이 아니면 취업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486명(26.1%)로 그렇지 않은 사람 
1,377명(73.9%)에 비하여 적었다.
월평균 소득은 평균은 109.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대학) 
변인으로서 대학 시기에 진로정보 및 상담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적절했는지에 대한 만
족도는 3.27점(5점 만점)으로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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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사례수 항목구분 빈도 비율(%) 비고
경험
없음 1,656 88.9
직장생활경험 1,863
있음 1,484 79.7
-
없음 379 20.3
진로심
리특성
적극성 1,863 - - - 평균 2.71(SD=0.543)
진취성 1,863 - - - 평균 2.68(SD=0.501)
진로의식성숙 1,863 - - - 평균 3.69(SD=0.612)
취업선
호성향
(직업 
가치관)
취업최소임금 1,863 - - - 평균 194.5(SD=177.0)
사회인정선호 1,853
예 1,263 67.8
-
아니오 600 32.2
육체노동기피 1,863
예 775 41.6
-
아니오 1,088 58.4
학력적합선호 1,863
예 854 45.8
-
아니오 1,009 54.2
전공일치선호 1,863
예 631 33.9
-
아니오 1,232 66.1
정규직선호 1,863
예 1,213 65.1
-
아니오 650 34.9
사무직선호 1,863
예 486 26.1
-
아니오 1,377 73.9
개인
소득
월평균소득 1,863 - - - 평균 109.0(SD=241.1)
학교
지원
진로정보지원 1,863 - - - 평균 3.27(SD=0.903)
2.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 결정요인과 그 영향력
먼저 분석 모형이 의미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절편만을 포함하는 모형의 -2LL
과 연구자가 설정한 이론적 모형의 -2LL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은 407.740(df=17, 
p=.000)로 연구자가 설정한 변인에 의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예측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측치와 예측치의 분류 정확도를 살펴보
면,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있는 청년층의 경우 96.1%, 취업 의향이 없는 청년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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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가 정확히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없는 청년들에 대한 예측력
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전체적인 예
측 정확도는 85.8%로 나타났다.
관측치
(중소기업 취업 의향)
예측치
정확도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전체
의향 없음 90 175 265 34.0
의향 있음 53 1,293 1,346 96.1
전체 143 1,468 1,611 85.8
-2 Log 우도 차이절편모형이론모형       
1032.647 407.740(df=17, p=0.000) .224 .378
<표 3> 모형검정 및 중소기업 취업 의향 분류의 정확도
주: 사례수가 1,611인 것은 분석변인 가운데 결측치(252개)를 제외한 값임
아울러 Hosmer와 Lemeshow 검정의 값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를 나타내는데, 종속변수의 관측치와 모형에 의한 예측치 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서 그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 
11.075(df=8, p=0.19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종속변수의 
관측치와 예측치 간에 차이가 크지 않고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결정변인을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인구통계특성 변인군 가운데 ‘혼인여부’, 교육 및 직
업경험 변인군 가운데 ‘직장생활경험’, 진로심리특성 변인군 가운데 ‘적극성’, 그리고 취업
선호성향 변인군 가운데 ‘최소기대임금’, ‘사회인정선호’, ‘육체노동기피’, ‘학력적합선호’, 
‘정규직선호’, ‘사무직선호’가 청년층의 취업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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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유의확률 (p)
오즈비: 
Exp(B)
종속변인 중소기업 취업 의향
독립변인
인구통계
특성
성별 .092 .178 .604 1.097
학력 -.010 .060 .862 .990
혼인여부 -1.253* .717 .081 .286
교육 및
직업경험
취업․창업교육훈련 -.039 .246 .874 .962
직장생활경험 .427** .192 .026 1.532
진로심리
특성
적극성 -.307* .158 .052 .736
진취성 .033 .177 .850 1.034
진로의식성숙 -.078 .131 .552 .925
취업선호
성향
(직업가치관)
최소임금 -.003*** .001 .000 .997
사회인정선호 -2.249*** .189 .000 .106
육체노동기피 -.491** .177 .006 .612
학력적합선호 -.410** .203 .044 .664
전공일치선호 -.042 .169 .802 .959
정규직선호 -.449** .223 .044 .638
사무직선호 -.349** .174 .045 .706
개인 소득 월평균소득 .000 .000 .814 1.000
학교 지원 진로정보지원 .100 .086 .242 1.106
상수항 4.957*** .794 .000 142.206
<표 4>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 결정요인 분석 결과
주 : *** : p<0.001, ** : p<0.05, * :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통계특성 변인군 가운데 혼인여부는 기혼인 경우 미혼인 청
년들에 비해서 중소기업 취업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0.286배로 더 낮았다(오즈비=0.286). 
즉, 미혼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더 높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 및 직업경험 변인군 가운데 직장생활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서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1.532배 더 높았다(B=0.427, 오즈비= 
1.532). 진로심리특성 변인군 가운데 적극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중소기업을 선택할 가
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307), 이는 적극성이 4점 만점으로 볼 때 
1단위 높은 사람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1단위 낮은 학생의 0.736배로 더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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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오즈비=0.736).
특히, 청년층이 그 동안 고착화된 직업가치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취업선호성향을 살펴
보면, 취업해서 기대하는 최소임금이 낮은 청년일수록 중소기업에 취업 의향이 더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003), 최소임금이 1만원 높은 사람의 중소기업 취업 의
향이 있을 가능성은 1만원 낮은 사람의 0.997배로 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오즈비
=0.997).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면 취업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
은 청년들에 비해서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0.106배로 낮았다(B=-2.249, 
오즈비=0.106).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직업을 기피하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에 비해서 중소기업에 취업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0.612배로 낮았다(B=-0.491, 오즈비
=0.612). 자신의 학력과 적합한 직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서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0.664배로 낮았다(B=-0.410, 오즈비=0.664).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서 중소기업에 
취업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0.638배로 낮았다(B=-0.449, 오즈비=0.638). 아울러 사
무직이 아니면 취업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0.706배로 낮았다(B=-0.349, 오즈비=0.706).
한편, 분석에 투입된 변인 중에서 성별, 학력(이상 인구통계특성 변인), 취업․창업교
육훈련(이상 교육 및 직업경험 변인), 진취성, 진로의식성숙(이상 진로심리특성 변인), 
전공일치도(이상 취업선호성향 변인), 월평균 소득(이상 개인소득 변인), 진로정보지원
(이상 학교지원 변인)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
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은 과거의 직
장생활 경험이 있는 것, 취업에 필요한 최소임금이 낮은 것,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육체노동이 없는 직업․학력과 적합한 직업․정규직․사무직과 같은 직업만을 갖겠다는 
편향된 취업선호성향(직업가치관)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미혼인 것 등이 주요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 시기의 진로정보 및 상담 지원에 대한 만족도
나 현재의 진로의식성숙도 진취성 등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크게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원인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고찰이 요구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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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제언
1. 논의
이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결정하는 변인들과 각 변인별 영향력을 
교육 및 직업경험 변인, 진로심리특성 변인, 취업선호경향 변인, 개인소득 변인, 학교지
원 변인, 그리고 인구통계특성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직장생활경험
은 중소기업 취업 의향 가능성을 높였으나, 사회적인 인식과 무형적 학습에 의해 형성된 
임금 및 외형적 가치를 선호하는 취업선호성향은 중소기업 취업 의향 가능성을 낮추었다. 
한편, 진로의식성숙 및 대학 시기의 진로․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은 유의미한 영향
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중소기업 취업 의향 결정변인과 각 변인의 영향력에 대하여 변
인별로 구분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 비해서 중소기업 취업 의
향이 있을 개연성이 높았다. 이는 교육이나 직업적인 경험이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미란, 2003; 이상은, 2005; 김우영, 2003; 김태인 외, 2010; Wolbers, 2003)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Wobers(2003)에 따르면 대학생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및 
교육적 경험이 취업 확률을 높이고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높인다. 이러한 선행연
구의 견해를 토대로 할 때 청년층의 직업생활 경험은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높일 가능성
이 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는 보다 더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직장생활이나 구직활동을 통해 직
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 대기업인가 중소기업인가 보다는 기업의 건실함과 비전
을 보고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청년들의 적극성이 낮을수록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있을 개연성이 높았으나, 진
취성이나 진로의식성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은 없었다. 이는 하규수(2011)의 
연구에서 도전의식이나 진취성을 가진 사람이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높을 것이라고 연구
를 설계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
는 적극성이나 진취성이 위험을 감수하고 벤처 기업이나 창업형 중소기업에 취업할 가능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 결정요인(장현진) 49
성은 높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의향을 높이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적극적인 청년이 오히려 소위 더 좋은 일자리라고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는 대기업의 일자리를 향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 
취업 의향은 낮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적극성, 진취성, 진로의
식성숙 외에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셋째, 직장에 취업하여 기대하는 최소임금이 낮을수록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있을 개
연성이 더 높았다. 임금에 대한 기대치는 직업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기대 임금이 낮은 것은 금전적 가치 성향은 낮고 무엇인가 다른 가치 성향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즉, 금전적 가치 기대수준이 낮을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의향이 높
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들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임
금수준이 낮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5년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5~300
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94천원이며, 300인 이상 사업체 근
로자는 4,777천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
차를 줄이는 대안을 찾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청년들이 무조건적으로 
금전적인 가치 중시하기보다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가치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성공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외부에서 보는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성공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건전한 직업 가치관과 성공의 관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육체적인 노동이 기피되는 직업, 학력에 적합한 직
업, 정규직 직업, 사무직 직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서 중소기
업 취업 의향이 있을 개연성이 더 낮았다. 즉, 물질이나 외형적인 직업 가치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하
규수, 2011)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결과를 해석하면 우리 청년들이 사회적 인정 직
업, 학력에 적합한 직업, 정규직 및 사무직 등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가치를 선호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취업 의향과는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역으로 
해석해보면 중소기업은 물질적 및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등에 
비해서 열등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열악한 기업이 아니라 향후의 기회와 비전이 높을 수 있고 근무환경이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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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열악하거나 쳐진다고 생각하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교육과 더불어 건전한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년들이 진로의식성숙과 학교(대학)의 진로정보 및 상담 지원은 중소기업 취
업 의향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당초 상정한 가정과는 상
반된 결과이다. 설계 당시에는 대학에서의 진로정보 및 상담 지원이 활발할수록 학생의 
진로의식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직업이나 취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
어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적합한 진로에 맞는 직업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로의식성숙과 학교의 진로정보 지원 모두 특
별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앞서 상정한 논리적 과정 가운데 어느 곳에서 예
기치 못한 변수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의 진로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은 단순한 취업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전
한 직업의식 및 가치관 형성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진로의식성숙 측정 문항은 이론적으로 말하는 개념을 명확
히 측정한 문항이기 보다는 생활 전반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수준을 측정하는 문
항이라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조사 문항을 통해서 그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기혼인 청년들의 경우 미혼인 청년들에 비해서 중소기업 취업의향이 있을 개
연성이 더 낮았다. 이는 혼인 여부가 취업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김안국(200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기대 임금에 대한 결
과와 결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혼의 경우 경제적 부양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임금
이 낮은 중소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
업 의향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였을 수도 있다. 
2. 제언
첫째, 중소기업의 임금 구조, 근무 여건, 경력개발 경로 등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필요
가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못지않게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대기업의 임금 수준에 버금가는 임금을 책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 중소
기업에 대한 안전장치로 인해 안정적인 기업이고 미래의 비전이 있다는 분위기 조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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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조 등에 정규직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내에서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통한 자기 성장
의 가능성 증대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사회생활의 첫 직장으로서 중소기업에 다니
는 것을 당당하게 여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작지만 비전이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개와 홍보가 필요하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에서 매
출액이 높고 중․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비전이 있는 중소기업을 계속하여 발굴하고 
대중들에게 안내하여 중소기업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좋지 않다고 여기는 편견을 해소 하
여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 장치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의 안정성도 높아지겠지만, 중소기업 중에서도 매출액도 높고, 미래 비전, 자기성장 가능
성, 사내 근로여건 및 복지제도 등이 잘 갖추어진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생겨나도록 지원
하고, 이들을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진로를 선택하려는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통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에서 학생의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의 진로개발역량 향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대학에서의 진로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은 청년들의 중소
기업 취업 의향에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현재 대학에서의 진로지도나 상담
이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일자리와의 매칭을 지원하는 일자리 공고 알림, 취업 스킬 교육 
등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청년 취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대
학 전반에서 취업률 제고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대학이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직
업세계와 연결되는 마지막 교육단계이기 때문에 취업과의 매칭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
학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있어 마지막 학교의 단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더욱 대학에서의 진로지도는 단편적인 취업만이 아니라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삶과 일 
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과 탄력성, 유연성 등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이다. 즉, 대학의 
진로지도는 학생들이 전 생애에 걸쳐 진로를 탐색, 선택,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애개발 관점에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진로를 긍정적으로 설
계하고 준비하여 나아가는 진로개발역량 증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대
학에서의 전반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청년들이 건전한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및 가정․사회를 통한 진로교
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중소기업체로의 취업 여부를 떠나서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경로를 하나의 취업 후보로도 여기지 않는 것은 성장하는 동안 형
성되어온 외재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이나 직업에 대한 편견의식에 기인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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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통계적인 데이터로만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이라고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온 사람들의 의식 속에 모든 
중소기업은 위험하고 열악한 것으로만 치부하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은 문제이다. 단순히 중소기업인가 대기업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 자
체가 얼마나 충실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지, 관련 환경이나 경기는 어떠한지 등에 따라 중
소기업 중에서도 얼마든지 우수하고 근무환경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청년들
이 무조건적으로 중소기업을 경시하지 않도록 학교교육을 통하여 진로나 직업세계에 대
한 잘못된 편견, 고정관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의식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
으로 학생들 및 취업 준비자들이 건전한 직업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청년층의 취업선호성향(직업가치관)이 학창시절, 대학재학중, 졸업 후 취업준
비 과정 등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하고, 이는 무슨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의 분석은 현재의 취업선호성향만을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가치관은 지속적으로 외적인 정보습득과 처리 과정에서 혹은 특정 계기를 통해 
변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이루
어지고, 또한 그러한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대학재학생과 미취업자들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따라 향후에 실제로 중소기
업으로의 취업 여부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
업 취업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과 실제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은 어떠한 차
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중소기업 취
업 의향을 분석하였지만, 이들의 최종적인 일자리 선택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취업 
의향을 결정하는 것과 이후에 실질적 취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부 추가적인 변인들
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 의향과 실제로 중소기업의로의 
취업 여부를 비교 분석을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일곱째, 패널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특성이나 인식 등을 고려한 조사 및 분
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개인특성 및 가치관 
변인에 초점을 두었지만, 중소기업 취업의향 결정에 있어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성 인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소기업 취업의향 혹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변인들에 대한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
